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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응모된 100편의 단편소설 모두 5·18문학상의 취지와 정신을 고민한 흔
적들이 역력했다. 무엇보다 역사적 사건을 소설이라는 문학적 양식으로 재구
성하는 일이란 필연적으로 창작자 나름의 시선과 사유 등을 필요로 한다는 
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. 요컨대 개별 결과물들의 미학적 우수성을 따지기에 
앞서, 소설을 쓰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, 기록함
으로써 그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 점이다. 말 그대로 100편
의 응모작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100편의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더 가지게 
된 셈이다. 

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든 이유는 이 응모작들이 가진 ‘문학
상’과 ‘신인상’이라는 또 다른 제도적 특성에 있을 것이다. 따라서 ‘무엇을 썼
는가’를 살피는 일에 비해 이를 ‘어떻게 구성하고 재현해냈는가’에 대한 논의
가 더 중점이 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. 곧 응모작들마다의 사료적 가치와 
의미에도 불구하고, 소위 심사 기준의 변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구성적 
미학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. 

이런 기준에서 주목한 작품들은 <아버지의 지갑>, <뭉치>, <진눈깨비의 
날>과 <검은 숲에 서서>, <수족관엔 미늘이 없다> 등이었다. 
우선 <아버지의 지갑>은 ‘동생’이라고 불리는 불특정한 인물에게 들려주는 
‘나’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작품이었는데, 무엇보다 이야기의 긴장감을 끝까지 
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했다. <뭉치>는 군부대를 배경으로 소문처럼 전
해지는 일명 ‘핵무기 사건’에 대한 여러 판본을 들려주며 ‘진실이란 무엇인
가’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. 나아가 ‘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
의미인가’로 그 사유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했다. <진눈깨비의 
날>은 518민주화항쟁에 대한 후일담 소설로 ‘사내’의 비극과 사연을 풍부하
게 마련한 작품이었다. 

당선작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작품은 <검은 숲에 서서>와 <수족관엔 



미늘이 없다> 두 편이었다. <검은 숲에 서서>는 실존하는 미술 회화를 모
티프로 삼아 소설적으로 근사하게 형상화한 작품이었다. ‘식민 지배’를 겪은 
‘망명자들의 모임’이라는 상상력도 훌륭했지만, 인물 간의 대화 속에 숨겨진 
맥락이 특히 매력적이었다.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<수족관엔 미늘이 없다>
를 선택한 것은 앞선 작품들의 모자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가진 고
유한 매력 덕분이었다. 긴 호흡과 더불어, 민물장어를 손질하는 과정을 집요
하고 세밀하게 포착하는 점도 좋았지만, 무엇보다 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을 
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작가의 만만치 않은 필력을 느
끼게 만들었다. 

당선자에게는 축하를, 모든 응모자에게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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